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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부품이 공동화 막았다!
산업백서, 2005년 역수입 13조엔 초과 … 액정은 세계시장 60% 장악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들이 해외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주요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서 제조해 해외 생산거

점에 공급하고 있어 산업 공동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견해를 담은 산업백서(상품제조 백서)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이 공동 작성한 백서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의 매출액 가운데 해외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16.7%로 10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의 해외법인이 일본에서 조달하는 소재와 부품의 구입금액은 역수입된 해외제품의 판매액

을 12조7000억엔이나 초과했다.

해외거점 제조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부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해외생산 확대가 곧 부품 및 소재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기업이 첨단기술인 액정의 주요 부품 및 소재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높

은 기술력을 지닌 산업이 집중된 덕분에 산업 공동화를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백서는 일본의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과 핵심기술이 해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발거점과 공장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혁신을 지탱해온 일본의 연구개발비 신장률이 중국,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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